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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권력이자본편에서는순간, 맞서싸운다”
4.3 민중항쟁 71주년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열어 …“돈보다 생명을, 전쟁 아닌 평화를, 분단 너머 통일을”

“4.3 민중항쟁 정신 계승, 

노동법 개악 저지하자.”

“돈보다 생명이다, 영리

병원 철회하라.”

“또 하나의 군사기지, 제

2공항 중단하라.”

전국에서 모인 3천여 노

동자의 목소리가 제주의 중

심에서 울려 퍼졌다. 금속노

조 등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

3월 30일 제주시청 앞에서 ‘4.3 민

중항쟁 71주년 정신 계승 전국노동

자대회’를 열었다.

이날 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

“모든 억압과 굴레를 벗어나 노동

자 민중의 해방 세상을 향하던 4.3 

민중항쟁의 정신을 기억하자”라고 

다짐했다. 조합원들은 “자본과 정권

의 노동법 개악에 맞서고, 자주통일

로 가는 길이 노동자의 길이다”라

고 선포했다.

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

에서 “민주노조가 노동시간 단축을 

위해 투쟁했더니, 이제 정권과 자본

이 힘을 합쳐 노동 3권을 깨트리려 

한다. 노조법을 노조 제한법으로 바

꾸려 한다”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.

김명환 위원장은 “수탈과 착취가 

있는 한 저항과 투쟁이 이어진다. 노

동자는 현장을 바꾸고 사회를 바꾸

고, 세상을 바꾼다”라며 “돈보다 

생명을, 전쟁이 아닌 평화를, 분단 

너머 통일을 향해 전진해 끝내 노동

자 세상을 열자”라고 힘주어 외쳤

다.

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투

쟁사를 통해 “문재인 정권은 재벌 

등 자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

노동조합과 노동조합 투쟁을 무력화

하는 각종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이

고 있다”라고 지적했다. 김덕종 본

부장은 “권력이 민의가 아닌 자본

의 편에 서는 순간 그 권력을 인정

할 수 없다. 온 힘을 다해 맞서 싸워

야 한다. 이것이 ‘탄압이면 항쟁이

다’를 외친 71년 전 제주 민중의 

항쟁 정신이다”라고 강조했다.

30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노

동자들은 제주도와 원희룡 도지사에

게 ▲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

취소 ▲녹지병원 도민 공공병원으로 

전환 ▲군사기지 겸용 제2공항 추진 

중단 등을 촉구했다.

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

원장은 투쟁 발언에서 “서

귀포에 병원시설이 부족해 

분만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

이다. 원희룡 도지사는 녹지

병원을 제대로 만든 분만시

설과 응급실을 갖춘 공공병

원으로 전환하고, 4.3 민중항

쟁 치유센터를 만들어야 한

다”라고 주장했다.

박찬식 ‘제주 제2공항 반대 범 

도민행동’ 공동대표는 투쟁 발언을 

통해 “제주도청은 관광객이 두 배

로 늘어나니 제2공항을 지어야 한다

고 한다. 국방중기계획에 2021년 제

주도 공군부대 창설계획이 있고, 국

방부 장관은 공군 참모총장 시절 제2

공항이 유력한 후보지라는 발언을 

했다”라고 지적했다.

박찬식 대표는 “제2공항은 개발 

광풍과 제주 군사기지화를 가속화해 

사람답게 살기 어려운 제주를 만들 

것”이라고 경고했다.

노동자대회를 마친 금속노조 등 

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관덕정까지 행

진했다.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3월 31

일 4.3 평화공원, 북촌길, 아라길 등 

제주 일대의 항쟁지와 학살 터를 찾

아 71년 전 제주 4.3 민중항쟁 정신

을 되새기는 평화기행을 한다. 


